
www.artnstudy.com 아트앤스터디 

아이콘과 코드 – 동양미학 범주 6강 

 

#11. 소밀(疏密) 

 

* 간고(簡古) 

 

+ 간(簡): 간결하고 소박하며 평이한 것 

 

+ 고(古): 요염하고 화려함과 상대되는 고졸(古拙)의 의미. 고졸(古拙)이란 

“졸이현고(拙而見古)”, 즉 “졸박함 가운데 예스러움을 보여주기”. 

 

+ 고담(古淡: 枯淡):  

“간솔한 질박함에서 농익은 화려함을 끌어내고, 담박함 속에 지극한 맛을 

담아낸다.”(“發纖穠於簡古, 寄至味於澹泊.”) 

 

+ 담박(淡泊: 澹泊): 욕심 없고 평온한 맑은 마음의 인생경계(人生境界) 

 

+ 평담(平淡: 平澹): “생(生)ㆍ숙(熟)ㆍ생(生)”, “평(平)ㆍ기(奇)ㆍ평(平)” 

“붓의 기세를 치세우고 문채 다듬기에 오래도록 정진하여 어느 순간 절정

에 이르면, 외려 밋밋하고 풋풋해 보인다. 그러나 사실 그 평담(平淡)이란 단

순함을 넘어선 현란함의 극점이다.”(“筆勢崢嶸, 文采絢爛, 漸老漸熟, 乃造平淡, 實

非平淡, 絢爛之極也.”) 

 

+ 유가와 도가의 교섭: 담(淡)의 양식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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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소(疏)와 간(簡)의 비교 

 

 상대하는 범주 관계하는 형상 정보 
가치 정보 

(시각적 이데올로기) 

소(疏) 밀(密) 구도 (공간) 허정(虛靜) 

간(簡) 번(繁) 선ㆍ색 (시각) 고졸(古拙) 

 

 

 

 

* 소밀(疏密) 

 

소(疏): 성긴 것, 가느다란 것, 듬성한 것, 널찍한 것 

밀(密): 빼곡한 것. 두툼한 것, 촘촘한 것, 좁은 것 

 

“서예에서 보자면 소(疏)는 인생경계의 품을 나타내고 밀(密)은 정신세계

의 의기(意氣)를 보여준다.” 

“書以疏爲風神, 密爲志氣.” 

 

+ 소밀(疏密)의 처리 

 

- “當疏就疏” 혹은 “疏處疏”: 성길 때 성기게 함. 

- “當密就密” 혹은 “密處密”: 촘촘할 때 촘촘하게 함. 

 

“성긴 곳은 말이 질주할 정도로, 빽빽한 곳은 바람도 통하지 못할 듯싶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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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” 

“疏處可以走馬, 密處不使透風.” 

 

+ 소밀상생(疏密相生) 

 

- 이밀친소(以密襯疏): 밀로써 소를 받쳐줌 

- 이소친밀(以疏襯密): 소로써 밀을 돋보이게 함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#12. 기운생동(氣韻生動) 

 

+ 사혁(謝赫)의 회화육법(繪畵六法) 

- “전이모사(傳移模寫)”: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. 

- “경영위치(經營位置)”: 아이콘들의 적절한 배치. 

- “수류부채(隨類賦彩)”: 종류별로 같은 부류로 수식. 

- “응물상형(應物象形)”: 물(物)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, 그 순간적으로 포

착된 이미지를 형상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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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골법용필(骨法用筆)”: 형체구조와 내재골력의 필법을 표현. 

- “기운생동(氣韻生動)” 

 

+ 장언원(張彥遠)/엄가균(嚴可均)ㆍ치앤중수(錢鍾書) 

 

+ 기운생동의 정의 

→ “관계하는 양자의 호응 속에 형세(形勢)로 보여주는 인상(印象)” 

 

+ 기(氣)ㆍ운(韻)ㆍ생동(生動) 

 

- 기(氣): 정신적 활력 내지는 이와 상관된 기질, 개성, 지향(志向), 정조(情操) 

등. 정신과 기세(氣勢)의 중의(重義)적 개념. 

- 운(韻): 운율[리듬]과 여운[餘意ㆍ餘味]의 중의적 개념. “잔상(殘像)의 에너지” 

- 생동(生動): 관계하는 양자의 호응 아래 가장 생기발랄하게 기운(氣韻)의 흐름

을 드러내는 양상. 이 호응의 구조가 정세(靜勢)ㆍ동세(動勢)라는 형세. 

 

+ “인상적 전신” 

→ 아이콘과 코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, 형세나 호응과 연관된 인상화식 추상

적 아이콘에만 심미체험이 머물게 됨. 

 

+ “인상의 회화” 

길고 긴 이데올로기로서의 예술, 즉 정치와 윤리로 윤색되고 의미와 기능으로 점

철된 “상징의 회화”와 확연히 구별되는 또 하나의 장르. 상징으로서의 아이콘이 아

닌 인상으로서의 아이콘으로의 변화에 담긴 예술사회학적 의미는, 이데올로기로서

의 유가의 해체 및 망탈리테(Mentalitè)로서의 탈유가의 대두. 

 


